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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대학생 시기는 청소년기에서 성인기로의 이행

에 중요한 시기로, 다양한 갈등과 스트레스를 경

험하게 된다. 이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문제 해결 

능력을 향상시키고, 사회인으로서 직업 세계로의 

진입을 준비하는 시기이기도 하다(Lee et al., 
2013). 또한 대학생 시기는 신체적 외모와 연관된 

사회적 압력에 반응하며(Kim, 2012), 신체적 자기

평가를 포함하는 개인의 정체성과 자기 가치를 

형성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시기가 될 수 있다. 
환경의 영향을 받는 자아정체감은 이 시기의 신

체상 형성과 상호작용하게 되므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신체 그 자체로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하다. 
대학생에게 외모는 자신을 나타내는 수단이며, 
청소년기에 비해 외모 관리가 자유로워질 뿐만 

아니라 연애 및 취업 등의 이유로 외모에 대한 

관심 또한 매우 높아진다(Kang, 2011). 신체상은 

자신의 외모에 대한 개인의 인식, 생각 및 감정

을 말하며(Grogan, 2021), 특히 여성은 남성보다 

자신의 신체상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Manaf et al., 2016). 성인 초기의 대학생들은 

취업을 위한 스펙을 쌓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스펙과는 또 다른 측면으로 취업을 위한 외모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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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Kim, 2012). 우리나

라 대학생들은 외모의 사회적 유용성을 높게 지

각하고 있으며(Kim, 2012), 여자간호대학생의 외

모에 대한 만족도는 자존감에도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Elsherif and Abdelraof, 2018)는 측면에서 

중요성을 가진다. 
외모에 대한 불만족은 신체상이나 자아존중감, 

대인관계능력을 저하시킬(Kim, 2012) 뿐만 아니

라 우울증과 섭식장애 등 다양한 심리적 문제의 

위험 요소가 된다. 즉, BMI(body mass index) 지

표와는 무관하게 자신의 체중을 과대평가하는 경

우 식사를 하지 않거나 완화제를 복용하는 것 등

과 같은 바람직하지 않은 방법으로 체중을 조절

하려고 하고(Boo, 2014), 이러한 과대평가가 고조

되면 섭식장애가 발생하기도 한다(Jones et al., 
2014). 특히 여성에서 이러한 경향이 뚜렷하게 나

타나(Boo, 2014; Jones et al., 2014) 이른바 ‘thin 
ideal’을 추구한다. Thin ideal은 ‘마른 여성의 몸

매를 우상화하려는 경향’(Brown and Slaughter, 
2011)으로 정상적인 신체보다 더 마른 상태를 가

장 매력적이라고 평가하며, 남성보다 여성에서 

더 두드러지게 나타났다(Brown and Slaughter, 
2011). 이는 여성이 사회적 외모 기준의 내재화가 

크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외모를 중시하는 여성, 특히 여자대학생들의 

외모에 대한 주관적 인식 문제는 정서에도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자신이 인식하고 있는 

비만 수준이 높을수록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고 

신체 만족도가 낮았으며(You and Shin, 2016), 우

울 수준이 더 높았다(Nho et al., 2014). 여자대학

생은 신체상이 부정적일수록 자아존중감이 낮고 

우울이 높았다는 연구(Nho et al., 2014)를 통해 

볼 때, 외모나 신체 불만족 및 우울 간에는 관련

성을 가지는 것으로 보인다. 간호대학생은 전인 

간호를 수행해야 하는 미래의 의료인으로 다양한 

질병 상태에 있는 환자들과의 효율적인 대인관계

를 형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Kim, 2012). 이

러한 측면에서 볼 때, 일생 중 외모를 가장 중요

하게 생각하는 여자대학생 시기에 있어 긍정적인 

신체상에 대한 인식은 현재의 자신 뿐만 아니라 

미래의 간호사가 된 자신의 건강과도 연관되어 

진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간호대학생들이 환자에 

대한 간호 제공 시 허리 부상, 피로 등의 이유로 

비만 환자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과 편견을 가지

고 있고(Barra and Singh Hernandez, 2018), 비만 

환자는 자신의 체중과 관련하여 의료인들의 비판

적 태도, 체중 감량에만 초점을 맞춘 대화, 대형 

의료 장비의 부족 등의 이유로 의료서비스를 찾

는 것을 주저하게 되므로(Amy et al, 2006) 비만 

환자의 의료 문제를 해결하고 건강 악화를 예방

하기 위해(Ross, 2013) 간호대학생의 외모에 대한 

인식을 확인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여자간호대학생들의 외모에 대한 인식을 긍정, 

부정의 단편적인 표현으로 측정하기에는 대상자의 

내면에 존재하는 다양한 인식의 범위를 모두 포괄

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측면을 고려

하여, 본 연구에서는 Q 방법론을 활용하여 외모에 

대한 인식을 분류하고 각 유형의 특성을 설명하고

자 한다. Q 방법론은 주관성의 과학으로 자아와 

관련된 모든 영역 즉, 사고, 태도, 느낌, 견해 등 

인간의 주관성 구조에 따른 각 유형별 특성에 대

한 이해가 가능한 연구방법이다(Akhtar-Danesh et 
al., 2008). 외모에 대한 개인의 인식을 이해하는 

것은 인과관계를 설명하는 실증주의적 연구방법으

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Kim, 2007). 따라서 본 

연구는 미래의 의료현장에서 대상자들과 상호관계

를 맺게 될 여자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외모에 대

한 인식의 유형을 파악하여 이들이 건강한 신체상

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긍정적 인식으로 전환되

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는데 유용한 기초자료를 제

공하고자 시도되었다.

Ⅱ. 연구 방법

1. 연구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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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주관성을 파악하여 그 유형을 분류하고 분석 

및 기술하기 위하여 Q 방법론을 적용한 탐색적 

연구이다.

2. 연구 절차

가. Q 모집단 및 Q 표본의 선정 

본 연구에서는 문헌 고찰과 심층 면담을 통하

여 Q 모집단을 구성하였다. Q 모집단의 구성을 

위해 여자대학생의 외모에 대한 인식과 관련된 

전문학술지, 서적과 신문 등의 관련 문헌을 고찰

하여 313개의 진술문을 추출하였다. 개방형 질문

지를 이용한 진술문 수집을 위해 2020년 3월 10
일부터 3월 31일까지 B시 남녀대학생 10명을 임

의 추출하여 면담을 실시하였다. 면담은 대상자

가 원하는 장소에서 대상자당 1회씩, 회당 30
분~60분 정도 소요되었다. 면담 시에는 녹음 및 

필기를 통해 자료의 누락을 최소화하였고, 면담 

과정 중에 본인이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전체 또

는 특정 부분에 대해 녹음하지 않았다. 면담 전

에 대상자들에게 윤리적 이슈에 대한 정의를 설

명하고 동의를 구하였다. 외모에 대한 질문내용

은 ‘어렸을 때 나는 어떤 아이라는 소리를 많이 

듣고 자랐습니까?’, ‘나의 체형은 어떠합니까?’, 
‘충분히 완벽한 상태입니까?’, ‘나의 얼굴은 매력

적입니까?’, ‘충분히 완벽한 상태입니까?’, ‘나는 

동성의 다른 친구와 비교해 볼 때 외모가 더 매

력적입니까?’, ‘현재 발달단계에서 나는 나의 외

모에 만족합니까?’, ‘혹시 바뀌었으면 하는 부분

이 있습니까?’ 등의 문항이 포함되었으며 이를 

통한 Q 모집단은 132개였다.
관련 문헌과 개방형 질문지를 통해 얻는 자료

를 합하여 총 445개의 Q 모집단을 추출하였다. 
Q 표본의 선정을 위해 준비된 Q 모집단을 놓고 

공통된 의미를 나타내는 진술문들을 통합하여 외

모에 대한 내용이 범주화될 때까지 여러 번 반복

하여 읽으면서 진술문을 분류하였으며, 이를 다

시 간호학과 교수 1인과 Q 방법론 전문가 2인의 

검토와 수정을 거쳐 최종 33개의 Q 표본을 선정

하였다. 

나. P 표본의 선정

본 연구에서의 P 표본은 만 18세 이상의 여자

간호대학생으로 본 연구의 목적과 방법에 대하여 

설명한 후 연구 참여에 동의한 자를 대상으로 하

였다. Q 방법론에서는 P 표본의 수가 100명이 넘

는 경우 각 Q 항목들의 점수들이 평균값으로 회

귀하여 한 요인에 여러 사람이 편중되어 그 특성

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없는 통계상의 문제가 발

생할 가능성이 있고, 개인 내의 중요성의 차이를 

발견하는 것에 중점을 두므로 소표본 원칙을 따

른다(Kim, 2007). 본 연구에서는 Q 표본의 수가 

33개이므로 이와 비슷한 표본수가 가장 이상적이

라는 점을 고려하여(Kim, 2007) 총 35명의 P 표

본을 선정하였다. 

다. Q 분류 및 자료수집

Q 분류는 대학 내 카페나 상담실 등의 조용한 

공간에서 실시하였다. 먼저 본 연구목적을 설명

하고 33개의 Q 진술문을 읽게 하여 전체적인 내

용을 파악하도록 한 후 의문이 있는 문항에 대해

서는 부가 설명을 하였다. Q 분류는 응답자 의견

에 따라 자유롭게 진술문을 선택하여 Q 분류 분

포표에 배치하는 강제 분포하는 과정으로, Q 분

류 분포도의 각 칸에 개별진술문이 하나씩 배치

되도록 하였다. Q 분류 순서는 비 동의, 중립, 동

의로 크게 분류한 다음, Q 분류 분포표의 가장 

좌측(-4)과 가장 우측(+4)에서부터 안으로 분류를 

진행케 하여 중립부분(0)에서 마무리하게 하였다. 
이때 양극단(-4, +4)에 놓인 진술문에 대한 선택 

이유를 응답자가 직접 작성하거나 면담을 통해 

받아두었다.

라.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Q 표본 분포표에서 가장 부정

하는 경우부터 차례로 1, 2, 3, 4점을 부여하고, 
중립인 경우 5점, 가장 긍정하는 경우에 9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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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하여 점수화하였다. 코딩한 자료는 PC-QUANL 
Program에 의한 주요인분석으로 처리하였다. 이

상적인 유형의 수를 결정하기 위해 Eigen value 
1.0 이상을 기준으로 요인의 수를 다양하게 입력

시켜 산출된 결과 중 가장 이상적이라고 판단된 

3개의 유형을 선택하여 분석하였다. 

마.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P 대학교 기관생명연구윤리위원회

의 심의(1041386-202209-HR-60-02)를 받았다. 자

료수집에 앞서 참여자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면담 및 Q 표본 분류 전에 연구목적 및 연구방

법, 면담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고 서면동

의를 받았다. 수집된 자료는 연구목적 이외의 용

도로는 사용하지 않을 것과 익명성의 보장, 참여

자가 원하면 면담이나 질문지 작성 도중 철회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다. 

Ⅲ. 연구 결과

1. Q 유형의 형성

P 표본을 축으로 하는 요인분석 결과 여자간

호대학생의 외모에 대한 인식은 3개의 요인으로 

분류되었다. 이들 3개의 요인은 전체 변량의 

53.46%를 설명하였으며, 각 요인별 설명력은 제 

Ⅰ유형이 45.00%, 제 Ⅱ유형이 4.83%, 제 Ⅲ유형

이 3.63%으로 나타나 제 Ⅰ유형이 대상자의 주관

적 견해를 가장 많이 설명하고 있다(<Table 1> 
참조). 유형별 P 표본 중에서 인자가중치가 높은 

사람은 각 유형을 분류하는데 기여한 사람으로써 

자신이 속한 유형을 대표하는 전형적인 특성을 

보여줄 수 있는 대상자임을 의미한다(<Table 1> 
참조).

2. 유형별 특성

가. 제 Ⅰ유형 : 운동중시형

Ⅰ유형에 속한 여자간호대학생은 총 21명으로 

연령은 평균 20.5세, 학년은 1학년 8명, 2, 3학년 

4명, 4학년 4명이었으며, 외모에 대한 만족도는 

만족 4명, 불만족 17명이었다. 다이어트 여부는 

‘한다’가 17명, ‘하지 않는다’는 4명으로 나타났

고, 다이어트 종류는 운동, 식이조절, 식품보조제, 
한약, 비만클리닉으로 나타났다(<Table 1> 참조).

Ⅰ유형이 강하게 동의하는 항목은 Q6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신체와 정신이 모두 건강한 사

람이 되는 것이다(Z값=2.0)’였으며, 다음으로 Q8 
‘나는 운동을 통해 다져진 몸을 동경하는 편이다

(Z값=1.6)’, Q9 ‘나는 체형이 충분히 바뀔 수 있

는 것이라고 생각한다(Z값=1.5)’, Q10 ‘운동은 체

중 관리를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Z값=1.1)’, 
Q17 ‘나는 큰 눈, 오똑한 코, 갸름한 턱, 하얀 피

부, 볼록한 이마, 가지런한 치아 등을 원한다(Z값

=1.0)’ 순으로 나타났다. 가장 동의하지 않은 항

목은 Q1 ‘나는 굶다가 쓰러진 적이 있다(Z값

=-2.3)’, Q13 ‘나는 뼈를 깎는 성형수술은 망설여

지기는 하지만 한번 해봐도 나쁘지 않을 것이라

고 생각한다(Z값=-1.8)’, Q12 ‘나는 한군데를 성형

하면 얼굴 전체를 성형해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들 것 같다(Z값=-1.5)’, Q27 ‘내가 너무 예뻐지면 

교만해 질 것 같다(Z값=-1.2)’의 순으로 나타났다

(<Table 2> 참조). 
Ⅰ 유형 참여자들이 타 유형에 비하여 더 높게 

동의한 진술문은 Q32 ‘나는 키가 크면 아우라가 

생긴다고 생각한다(Z diff=1.04)’, Q8 ‘나는 운동

을 통해 다져진 몸을 동경하는 편이다(Z 
diff=1.01)’ 순이었다. 반면, 다른 유형에 비해 낮

게 동의한 진술문은 Q16 ‘내 키를 고려하여 완벽

한 상태가 되려면 적어도 50kg 이하는 되어야 한

다고 생각한다(Z diff=-1.35)’ 이었다(<Table 3> 참

조).
Ⅰ 유형 중, 인자가중치가 가장 높은 33번 참

여자(인자가중치 1.58)는 “체중 관리에 운동은 빠

질 수 없는 요소이고,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도 

하다고 생각한다. 식단이나 약으로 체중을 조절

하는 것보다 운동으로 관리하는 것이 가장 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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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Eigen 
Value

Variance
(Cumulative) N ID Factor

Weight
Age 

(year) Grade Satisfactio
n of PA Diet Method of Diet

Ⅰ 15.75 .4500
(.4500)

21 1  .99 21 3 No Yes Exercise
2 1.11 21 3 No Yes Diet
3 1.44 21 3 No Yes Diet, Exercise
8  .54 26 1 No Yes Diet, Exercise
9  .45 19 1 No Yes Diet, Exercise
10  .87 19 1 No Yes Diet, Exercise
14 1.11 20 2 Yes Yes Diet, Exercise
15  .43 21 3 No Yes Diet, Exercise, DS
17 1.07 18 1 No Yes Diet, Exercise
18 1.15 18 1 No No -
19  .75 20 2 Yes Yes Diet, Exercise
20  .24 20 2 Yes No -
23  .90 18 1 No No -
24 1.12 19 1 No Yes Diet, Exercise
25  .56 19 1 No Yes Diet, Exercise
29  .65 22 2 No Yes Diet, Exercise, CM
31  .77 22 4 No Yes Diet, Exercise
32 1.23 22 4 Yes Yes Diet
33 1.58 22 4 No Yes Diet, Exercise
34 1.00 22 4 No No -
35  .92 22 4 No Yes Diet, Exercise

Ⅱ 1.69 .0483
(.4983)

6 4  .87 21 3 No Yes Diet, Exercise
6  .85 20 2 No Yes Diet, Exercise DS
13 1.37 21 3 Yes Yes Diet, Exercise
22 2.04 21 2 Yes Yes Exercise
26  .93 22 4 Yes Yes Diet
27 1.69 22 4 Yes Yes Diet, Exercise 

Ⅲ 1.27 .0363
(.5346)

8 5  .43 21 2 Yes Yes Diet
7  .68 21 2 No Yes Exercise 
11  .75 20 3 Yes No -
12 1.72 21 3 No Yes Diet, Exercise
16  .71 21 4 Yes Yes Exercise 
21  .55 20 2 Yes Yes Diet, Exercise

28  .65 21 4 No Yes Diet, Exercise, 
Medicine, DS

30 1.56 21 4 No Yes Diet, Exercise
PA; Physical Appearance, DS; Diet Supplement, CM; Chinese Medicine, 

<Table 1> Types, Weights, Demographic Characteristics for P-Samp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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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Q statements
Z-scores

TypeⅠ
(n=21)

TypeⅡ
(n=6)

TypeⅢ
(n=8)

 1 I had collapsed once after starving myself. -2.3 -1.4 -2.5
 2 I’m on a normal weight, but I think I need to diet. -0.1  0.2 -0.1
 3﹡ I feel guilty when I eat. -1.1 -1.0 -1.6
 4 My health will deteriorate if I gain weight.  0.6  1.0  0.8
 5 I never do anything that threatens my health. -0.5  0.9  0.1
 6﹡ The most important thing is to be physically and mentally healthy.  2.0  1.8  1.9
 7 I have a lot of knowledge about physical health.  0.1  0.1 -0.6
 8 I admire a body that is toned through exercise.  1.6  1.5 -0.4
 9﹡ I believe that body shape can be changed.  1.5  1.3  0.8
10 Exercise is the most important factor in weight control.  1.1  0.9  0.7
11﹡ I have seriously thought about getting plastic surgery. -0.8 -1.4 -1.2

12 I think I might feel the need to get my entire face reconstructed 
once I get plastic surgery for one part. -1.5 -1.7 -0.4

13﹡ I’m hesitant about going through for a plastic surgery that 
involves bone shaving, however I think it is worth a try. -1.8 -1.7 -1.3

14 The media is deceiving people into believing that a thin body is 
the perfect body.  1.2  0.4  0.1

15 You only live once, hence I wish I could be as beautiful as Suji.  0.9  0.5  0.9

16 Considering my height, I need to weight less than 50kg for a 
perfect body. -0.7  0.1  1.2

17 I desire big eyes, a tall nose, a thin chin, a fair complexion, a 
round forehead, and well-aligned teeth.  1.0 -0.1  0.5

18 I have been subjected to disadvantages because of my looks. -1.1 -1.1 -0.5
19 I get mad when my friends talk about my looks. -0.5 -0.6 -0.8
20 I feel so good when people like the picture I posted on social media.  0.5  0.2  0.5
21 People tell me that my body shape looks just fine, but I don’t think so.  0.2 -0.4  1.0
22 I want to lose weight so that I look beautiful to other people.  0.3 -0.1 -0.1
23 I wear whatever I want no matter what others think.  0.3  1.5  0.8

24 I think I will be more confident and happier if I achieve my 
desired looks.  0.8  0.1  1.5

25 There are more times when I like my face than I hate it.  0.3  1.6  0.5
26 I think inner beauty is more important than outer appearance.  0.6  1.0  2.0
27 I think I will be very arrogant if I become too beautiful. -1.2 -0.5 -1.1
28 I’m sad that I’m not satisfied with my looks. -0.6 -1.8 -0.5
29 I want to wear size S. -0.6  0.2 -0.5
30 When I wear awkward clothing it bothers me the whole day.  0.2 -0.2 -0.0
31 I immediately notice when there is a change in my weight. -0.6 -0.1 -1.1
32 I think being tall gives you an aura.  0.6 -0.2 -0.6

33 I think if you’re short, you can’t look stylish no matter what 
you wear.  0.3 -0.8 -0.2

Z-score±1.0 or more consensus item

<Table 2> Q-statements and Z-Score Arr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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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No Q statements Z-score Average Difference
Ⅰ 32 I think being tall gives you an aura.  0.62 -0.42  1.04

 8 I admire a body that is toned through exercise.  1.56  0.55  1.01

16 Considering my height, I need to weight less than 
50kg for a perfect body. -0.71  0.64 -1.35

Ⅱ 25 There are more times when I like my face than I hate 
it.  1.61  0.43  1.17

 5 I never do anything that threatens my health.  0.90 -0.17  1.07

21 People tell me that my body shape looks just fine, but 
I don’t think so. -0.43  0.61 -1.04

24 I think I will be more confident and happier if I 
achieve my desired looks.  0.07  1.20 -1.12

28 I’m sad that I’m not satisfied with my looks. -1.80 -0.57 -1.22

Ⅲ 16 Considering my height, I need to weight less than 
50kg for a perfect body.  1.18 -0.30  1.48

12 I think I might feel the need to get my entire face 
reconstructed once I get plastic surgery for one part. -0.39 -1.61  1.22

26 I think inner beauty is more important than outer 
appearance.  1.96  0.78  1.18

21 People tell me that my body shape looks just fine, but 
I don’t think so.  1.01 -0.11  1.12

24 I think I will be more confident and happier if I 
achieve my desired looks.  1.55  0.46  1.09

 8 I admire a body that is toned through exercise. -0.43  1.54 -1.97

<Table 3> Descending Array of Z-Scores (Greater Than 1) and Item Descriptions for Each Type

하고 요요도 없다고 생각한다. 한 때 식이 조절

만으로 다이어트를 한 적이 있는데 너무 예민해

지고 무기력해져서 신체와 정신이 모두 건강한 

다이어트를 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운동만

한 것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Ⅰ 유형 참여자들은 자신의 외모에 대해서 대

체로 불만족스럽게 생각하지만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위해 올바르게 다이어트를 하는 것이 바

람직하다고 여기며, 체형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을 지속적인 운동으로 보았다. 따라서 제1유

형을 ‘운동중시형’으로 명명하였다. 

나. Ⅱ유형 : 자기중시형

Ⅱ 유형에 속한 여자간호대학생은 총 6명으로 

연령은 2평균 21.1세, 학년은 2, 3, 4학년 각각 2
명씩이었으며, 자신의 외모에 대한 만족도에서 

‘만족한다’가 4명, ‘만족하지 않는다’는 2명이었

다. 다이어트 여부는 모두‘한다’로, 다이어트 종

류는 운동, 식이조절, 식품보조제로 나타났다

(<Table 1> 참조).
Ⅱ 유형 참여자가 가장 긍정적으로 동의한 진

술문은 Q25 ‘나는 내 얼굴이 싫을 때보다 좋을 

때가 더 많다(Z값=1.6)’, Q23 ‘남들에게 어떻게 

보이건 상관없이 나의 패션대로 편하게 입는다(Z
값=1.5)’와 Q8 ‘나는 운동을 통해 다져진 몸을 동

경하는 편이다(Z값=1.5)’, Q9 ‘나는 체형이 충분

히 바뀔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Z값=1.3)’, 
Q4 ‘살이 찌면 내 건강도 나빠질 것이다(Z값

=1.0)’와 Q26 ‘외모보다는 내적인 아름다움이 우

선이라고 생각한다(Z=1.0)’ 순으로 나타났다. 가

장 동의하지 않은 항목은 Q28 ‘내 외모에 만족하

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에 슬프다(Z값=-1.8)’, Q12 
‘나는 한군데를 성형하면 얼굴 전체를 성형해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들 것 같다(Z값=-1.7)’와 Q13 
‘나는 뼈를 깎는 성형수술은 망설여지기는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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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한번 해봐도 나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Z값=-1.7)’, Q1 ‘나는 굶다가 쓰러진 적이 있다(Z
값=-1.4)’와 Q11 ‘나는 진지하게 성형을 고민한 

적이 있다(Z값=-1.4)’, Q3 ‘나는 음식을 먹으면 죄

책감이 든다(Z값=-1.0)’의 순으로 나타났다(<Table 
2> 참조).

Ⅱ 유형 참여자들이 타 유형에 비하여 더 높게 

동의한 진술문은 Q25 ‘나는 내 얼굴이 싫을 때보

다 좋을 때가 더 많다(Z diff=1.17)’, Q5 ‘나는 건

강에 위협이 되는 일은 절대로 하지 않는다(Z 
diff=1.07)’ 순이었다. 반면, 다른 유형에 비해 낮

게 동의한 진술문은 Q28 ‘내 외모에 만족하지 못

하고 있다는 생각에 슬프다(Z diff=-1.22)’, Q24 
‘내 외모가 원하는 대로 바뀐다면 더 자신감 있

고, 행복할 것 같다(Z diff=-1.12)’, Q21 ‘남들은 

나에게 딱 보기 좋은 체형이라고 해도 나는 그렇

게 느껴지지 않는다(Z diff=-1.04)’ 순이었다

(<Table 3> 참조).
Ⅱ 유형 중, 인자가중치가 가장 높은 22번 참

여자(인자가중치 2.04)는“나는 자존감이 높은 편

이기 때문에 부모님이 주신 얼굴에 만족하면서 

살아간다. 내 외모가 미디어에서 말하는 미적 기

준에는 부합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나는 내 얼굴

과 그 생김새 자체를 좋아한다. 성형수술의 위험 

요소까지 감수하면서 나의 얼굴을 그저 ‘예쁘다’
에 맞추어 희생시키지는 않고 싶다”라고 진술하

였다. 
Ⅱ 유형 참여자들은 자신의 외모에 대해 대체

로 만족하는 편으로, 너무 보이는 것에 집중되는 

삶은 건강한 삶이 아니고, 외모는 그저 보이는 

부분의 하나에 불과하다고 생각한다. 모자란 곳

을 수술하는 고통을 통해 행복을 얻을 수 있다고 

해도 그 행복의 크기가 크거나 가치 있다고 생각

하지 않는다. 따라서 Ⅱ 유형을 ‘자기중시형’으로 

명명하였다.

다. Ⅲ유형 : 외모추구형

Ⅲ 유형에 속한 여자간호대학생은 총 8명으로 

연령은 평균 20.7세, 학년은 2학년과 4학년 각각 

3명, 3학년 2명이었으며, 외모에 대한 만족도는 

만족과 불만족 각각 4명이었다. 다이어트 여부는 

‘한다’가 7명, ‘하지 않는다’ 1명이었고, 다이어트

를 하는 대상자들의 다이어트 종류는 운동, 식이

조절, 비만클리닉, 약물, 식품보조제로 나타났다

(<Table 1> 참조).
Ⅲ 유형 참여자가 가장 긍정적으로 동의한 진

술문은 Q26 ‘외모보다는 내적인 아름다움이 우선

이라고 생각한다(Z값=2.0)’, Q6 ‘나에게 가장 중

요한 것은 신체와 정신이 모두 건강한 사람이 되

는 것이다(Z값=1.9)’와 Q24 ‘내 외모가 원하는 대

로 바뀐다면 더 자신감 있고, 행복할 것 같다(Z
값=1.5)’, Q16 ‘내 키를 고려하여 완벽한 상태가 

되려면 적어도 50kg 이하는 되어야 한다고 생각

한다(Z값=1.2)’, Q21 ‘남들은 나에게 딱 보기 좋

은 체형이라고 해도 나는 그렇게 느껴지지 않는

다(Z값=1.0)’ 순으로 나타났다. 가장 동의하지 않

은 항목은 Q1 ‘나는 굶다가 쓰러진 적이 있다(Z
값=-2.5)’, Q3 ‘나는 음식을 먹으면 죄책감이 든다

(Z값=-1.6)’와 Q13 ‘나는 뼈를 깎는 성형수술은 

망설여지기는 하지만 한번 해봐도 나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Z값=-1.3)’, Q11 ‘나는 진지하

게 성형을 고민한 적이 있다(Z값=-1.2)’, Q27 ‘내
가 너무 예뻐지면 교만해질 것 같다(Z값=-1.1)’, 
Q31  ‘나는 몸무게가 조금만 변해도 곧 알아차린

다(Z값=-1.1)’의 순으로 나타났다(<Table 2> 참조).
Ⅲ 유형 참여자들이 타 유형에 비하여 더 높게 

동의한 진술문은 Q16 ‘내 키를 고려하여 완벽한 

상태가 되려면 적어도 50kg 이하는 되어야 한다

고 생각한다(Z diff=1.48)’, Q12 ‘나는 한군데를 

성형하면 얼굴 전체를 성형해야 할 것 같은 생각

이 들 것 같다(Z diff=1.22)’, Q26 ‘외모보다는 내

적인 아름다움이 우선이라고 생각한다(Z 
diff=1.18)’, Q21 ‘남들은 나에게 딱보기 좋은 체

형이라고 해도 나는 그렇게 느껴지지 않는다(Z 
diff=1.12)’, Q24 ‘내 외모가 원하는 대로 바뀐다

면 더 자신감 있고, 행복할 것 같다(Z diff=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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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이었다. 반면, 다른 유형에 비해 낮게 동의한 

진술문은 Q8 ‘나는 운동을 통해 다져진 몸을 동

경하는 편이다(Z diff=-1.97)’이었다(<Table 3> 참

조).
Ⅲ 유형 중, 요인 가중치가 가장 높은 12번 참

여자(인자가중치 1.72)는“더 날씬해진다면 입고 

싶은 옷을 마음대로 입을 수 있게 되어 행복할 

것 같다. 나는 현재 외모에 만족하지 않아서 항

상 예쁜 사람들을 동경해왔다. 자존감을 높이고, 
다른 사람한테 예쁘다는 말을 듣고 싶어서 식이

조절, 운동, 비만클리닉의 약물처방, 식품보조제 

등 수많은 다이어트를 시도했고 지금도 시도하고 

있다. 나를 처음 만나게 되는 사람들에게 보여지

는 면은 외모이다. 외모는 현재 나에게 중요하게 

생각되는 부분이다”라고 진술하였다. 
Ⅲ 유형 참여자들은 타인에게 보여지는 자신의 

외모에 대해 만족하지 않고, 건강 및 체형변화를 

위해 다이어트를 하고 있으며, 외형이 변화된다

면 내적으로도 더 아름다워질 수 있고, 자신감도 

생길 것으로 생각한다. 따라서 Ⅲ 유형을 ‘외모추

구형’으로 명명하였다.

Ⅳ. 논 의

본 연구는 여자대학생의 외모에 대한 인식을 

유형화하고 그 유형별 특성을 탐색하고자 시도되

었다. 본 연구 결과 여자대학생의 외모에 대한 

인식은 ‘운동중시형’, ‘자기중시형’, ‘외모추구형’
의 세 가지 유형으로 도출되었다.

제 1유형은 ‘운동중시형’으로 전체 연구대상자 

중 21명(45%)이 이 유형에 해당하였다. 운동중시

형은 건강한 몸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고 보고, 
또 그런 사람만이 건강한 삶을 영위한다고 생각

한다. 또한 운동을 통해 다져진 몸을 만든 사람

들은 자기관리가 철저한 사람들이므로 타인들의 

롤 모델이 될 수 있다고 여긴다. 이는 운동과 신

체상과의 관계에서 운동의 양이나 빈도보다는 신

체활동에 참여하려는 개인의 욕구에 따라 신체상

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며(Homan and Tylka, 
2014), 신체상이 긍정적인 대상자는 신체활동 및 

스포츠활동에 더 많이 참여한다(Sabiston et al., 
2019)는 연구결과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Oh(2014)의 연구에서 여자대학생에서의 좋은 신

체상의 의미는 운동을 통해 관리된 건강한 신체

라고 하였다. 외모관리 행동 중 운동영역은 건강

에 대한 관심이나 비만도에 따라 달라지며(Lee 
and Yang, 2015), 신체활동량은 자아존중감과 체

형만족도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Shin and Kim, 2012). 즉 대부분의 식이 관리나 

운동프로그램의 목표가 조기에 건강한 식습관을 

형성하고, 활동적인 생활방식을 평생 동안 유지

하도록 돕는데 있다는 점에서(Elsherif and 
Abdelraof, 2017) ‘운동중시형’의 대상자들에게는 

이를 강화시키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

다. 20대 여성을 대상으로 12주 동안의 식단, 운

동, 동기부여가 체중감소나 건강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한 연구(Barnes and Cassidy, 2018)에
서 1군(식단만 실시), 2군(식단과 운동 실시), 3군

(식단, 운동, 동기부여요법 실시) 중 2군과 3군은 

식단만 실시한 1군보다 체중감소 효과가 더 높

고, 더 오랫동안 유지되었다는 것을 볼 때, 건강

한 식단과 함께 동기부여를 통한 규칙적인 운동

을 실시하는 것은 신체상 개선 및 자존감 향상에 

유리하게 사용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제 2유형은 ‘자기중시형’으로 전체 연구대상자 

중 4.83%가 이 유형에 해당되었다. 자기중시형은 

외모를 자신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유형으로, 타

인의 시선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러한 특성은 

외모만족도와 연관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진 자아

존중감과 관련이 있으며(Castonguay et al., 2014), 
자아존중감이 높은 사람은 학업성취도, 대인관계, 
행복감, 정신건강 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Baumeister et al., 2003). 특히 

여자간호대학생은 신체상과 자존감 모두에서 문

제가 발생할 위험이 더 높고, 환자에게 모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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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야 하는 미래 의료인이기 때문에(Ali et al., 
2021) 이러한 대상자들에게 자아존중감을 더욱 

강화하는 프로그램이 제공될 필요가 있다. 대상

자 간호와 관련된 일반적인 예측과 달리, 교육학

과, 사회복지학과와 간호학과 학생들의 비만인에 

대한 인식 조사에서 간호학과 학생들은 사회복지

학과 학생보다 비만인에 대해 훨씬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는데, 이는 간호대학생들이 임상실

습을 할 때 멘토 역할을 하는 간호사가 비만 환

자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와 편견을 나타내는 것

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Darling and 
Atav, 2019). 따라서 간호학과 커리큘럼 내에 비

만 관리와 관련된 교과목을 개설하여 비만의 다

양한 원인에 대한 보다 포괄적인 교육이나 간호

대상자에 대한 비판단적 의사소통 기술 훈련 등

이 제공될 필요가 있겠다. 또한 보수교육이나 병

원 내 교육을 통해 임상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비

판단적 의사소통 프로그램도 마련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제 3유형은 ‘외모추구형’으로 전체 연구대상자 

중 3.63%가 이 유형에 해당하였다. 외모추구형은 

의지와 노력을 들여 외모 관리를 하는 것을 사회

적 현상으로 여기며, 타인의 시선을 인지하고, 외

모에 직접 관여하는 적극적인 자세를 취한다. 선

행 연구에 따르면 미디어에 무방비상태로 노출되

어 신체상에 대한 인지가 사회적 현상에 의해 영

향을 받을 때 정상적인 체형과 매력적으로 보이

는 신체 간의 불일치가 발생한다고 하였다(Brown 
and Slaughter, 2011). 즉, 개인의 신체 만족은 사

회적 현상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미디어에 비춰

지는 서구 여성의 마른 몸매를 이상적이고 정상

적인 신체라고 여기는 것이다. 이러한 신체 불만

족은 외모와 직접적인 연관성을 가지기 때문에

(Goswami et al., 2012) 최적의 체중을 유지하면서 

자아와 개인 간에 발생하는 인식의 차이를 좁혀 

나갈 필요가 있다. 외모중시형은 신체적 외모를 

향상시키기 위한 성형수술에 대해서도 타 유형보

다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 이는 여자대

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Oh, 2014)에서 성형은 

일반적으로 누구나 하는 것으로, 인위적이기는 

하지만 외과적 시술을 통해 아름다운 신체를 가

지면 자신감도 생긴다고 한 선행 연구와도 맥락

을 같이 한다. 남녀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

(Kim et al., 2017)에서 여학생(15.9%)은 남학생

(4.8%)보다 성형수술 경험 비율이 더 높고, 여학

생이면서 학년이 올라갈수록 미용 성형수술에 대

한 관심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학

년이 올라갈수록 취업에 대비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고, 외모가 취업에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타 유형에 비해 외모추구형의 

대상자 중 4학년의 비중이 높다는 점에서 간호대

학생들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

는 방안들이 모색되어야 하겠다.
본 연구는 Q 방법론적 접근을 통하여 여자간

호대학생의 외모에 대한 인식 유형과 그 유형별 

특성을 살펴보았다. 운동 중시형은 평균 나이가 

가장 낮고, 1학년은 모두 운동 중시형에 포함되

어 있었으며, 외모에 대해 불만족하는 경우가 많

았다. 자기중시형은 평균 나이가 가장 높고, 2, 3, 
4학년이 동일한 비율로 속해 있었으며, 외모에 

대해 만족하는 경우가 불만족한 경우의 2배에 달

했다. 외모 추구형은 운동 중시형 다음으로 평균 

나이가 낮았고, 2, 3, 4학년이 비슷한 비율로 속

해 있으며, 외모에 대한 만족과 불만족의 비율이 

동일한 특성이 있었다. 이들 세 유형의 대상자들

은 거의 대부분 어떠한 형태로든지 다이어트를 

실행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성인기 초기 여성의 

외모관리 방법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Q 방

법론은 개인의 주관성에 중심을 두고 있으므로, 
외모에 대한 인식 유형들에 대해 개인적 차원에

서 어떤 유형이 긍정적이고 어떤 유형이 부정적

인지와 같은 평가를 내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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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여자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Q 방

법론을 적용하여 외모에 대한 인식과 그 특성을 

이해하고자 시도되었다. 여자간호대학생의 외모

에 대한 인식 유형은 체형관리의 중요성을 생각

하는 운동중시형, 타인의 시선에 관계없이 자신

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자기중시형, 외모가 변화

된다면 더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외모추구

형의 세 가지 유형이 있었다. 본 연구는 여자간

호대학생의 외모에 대한 주관적 유형과 특성을 

파악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결과

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한다.
첫째, 남자간호대학생의 외모에 대한 인식 유

형은 다를 것으로 생각되므로 이를 대상으로 신

체상을 탐색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여자간호대학생의 외모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심어주는 교육프로그램 개발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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